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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을 활용한 종교문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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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코딩을 활용한 종교문화 연구, 즉 ‘디지털 종교학’의 가

능성과 전망을 탐색한다.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이 새

로운 접근법은 종교 연구에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고는 먼저 

디지털 인문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이를 종교학에 적용한 

‘디지털 종교학’의 개념을 정립한다. 이어서 빅데이터 종교 연구, 계산 

종교학, 종교 모델링 등 선행 연구 사례를 검토하여 디지털 종교학의 

현주소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종교학은 텍스트 분석, 개념

사 연구, 종교문화 변동 연구, 종교 모델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

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반이론의 수립과 검

증, 실시간 종교문화 변동 측정 등에서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코

딩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은 기존의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종교문화의 패턴과 동향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종교활동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 연구에도 적합

한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종교현상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종교학의 실증적 연구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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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종교학이 종교학의 학문

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연

구자 양성과 커리큘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주제어: 디지털 종교학, 코딩, 종교문화 연구, 빅데이터, 종교 모델링, 

디지털 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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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교문화 연구와 코딩

종교문화 연구에 코딩을 활용하는 것은 학계에서 여전히 생소하고 

도전적인 시도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종교문화 연구는 해석학적 방법

론과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연구자의 직관과 통찰에 기

반한 심층적 이해를 추구해왔다. 특히 종교현상학의 전통에서는 종교

적 체험의 고유성과 환원 불가능성을 강조해왔고, 사회과학적 접근에

서도 종교문화의 맥락의존적 특성을 중시해왔다. 이러한 연구 전통에

서 디지털 기술과 코딩을 활용한 분석적 접근은 종교 현상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단순화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종교는 문화마다 달

라서 하나의 일반적 특성을 추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프로그램화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이나 ‘인문현상은 디지털 숫자로 처리될 수 없

다’는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종교학의 고유한 방법론적 전통에 비추어볼 때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종교학은 오랫동안 ‘거리두기

(epoché)’와 ‘현상학적 기술’이라는 방법론적 원칙을 통해 종교 현상

의 고유성을 보존하고자 노력해왔다. 또한 각 종교 전통의 내부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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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emic perspective)을 존중하면서도 학문적 객관성을 추구하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방법론의 도입은 

종교학의 기본적인 연구 원칙들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근

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이러한 전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상대로 거

둔 승리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이 필요

한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후 등장한 인공신경망 기반의 번역 시스템은 언어의 맥락과 뉘앙스

를 이해하는 수준에 근접했으며, AI가 그린 그림이 미술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예술 창작 영역에서도 혁신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출현은 ‘인간의 직관이나 해석 

능력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는 전통적 믿음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

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양적 데이터 처리 능력

의 향상을 넘어, 질적인 차원에서의 혁신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오로라, ｢영화 ‘HER’가 현실됐다…오픈AI, 사람처럼 보고 듣고 

말하는 AI 기습 공개｣,《조선일보》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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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 환경과 연구 동향의 변화는 종교문화 연구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이

라는 이름으로 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데이터 시각화 등 디지

털 분석 기법을 인문학 연구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디지털 

방법론이 기존의 질적 연구가 포착하지 못했던 새로운 패턴과 관계를 

발견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방대한 종교 문헌에

서 나타나는 미세한 개념의 변화를 추적하거나, 종교 공동체의 복잡한 

상호작용 패턴을 시각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흐름 속에서 종교문화 연구에 코딩을 활

용한 새로운 방법론적 가능성을 ‘디지털 종교학’이라는 관점에서 탐색

하고자 한다. 여기서 ‘디지털 종교학’은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종교 연구가 아닌, 디지털 기술과 종교문화 연구의 창의적 융합을 통

해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어가는 학문적 시도로 정의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질적 연구 방법론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고 확장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디지털 방법론이 종교학의 전통적인 연구 원칙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떠한 새로운 통찰이 가능한지

를 탐구하고자 한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 종교문화는 점차 디지털 환경과 불가분하게 

얽혀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종교 활동이 일상화되

었고, 소셜 미디어를 통한 종교적 표현과 소통이 증가하고 있다. ‘랜

선 일출’ 영상의 채팅창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기원이나, ‘성지순례’

라는 표현을 차용한 온라인 문화 현상은 새로운 형태의 종교성이 디

지털 공간에서 출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심형준 외 2023). 이러한 

현상들을 적절히 연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

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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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디지털 종교 현상은 종교의 본질과 경계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도 도전이 되고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디지털 인문

학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이것이 종교문화 연

구 분야에 주는 방법론적 함의를 살펴본다. 이어서 국내외에서 이미 

시도된 코딩 기반 종교문화 연구 사례들을 검토하여, 그 성과와 한계

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텍스트 마이닝,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등 다양한 디지털 방법론이 종교문화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는 종교 텍스트의 디지털 분석(예: 경전 연구, 종교 담론 분

석), 종교 네트워크 연구(예: 종교 공동체의 관계망 분석, 종교 사상의 

전파 경로 추적), 종교문화의 시공간적 분석(예: GIS를 활용한 종교 

유적 연구, 종교 의례의 시간적 패턴 분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종교 모델링(religious modeling) 연구의 가능성도 검

토한다. 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종교적 신념과 행동의 역동성

을 모델링하는 시도로, 복잡계 이론과 인지종교학의 통찰을 결합한 새

로운 연구 방법론이다.

나아가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의 발전이 종교문화 연구에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인공

지능의 발전이 종교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

는지, 그리고 이것이 종교학의 근본적인 질문들(예: 종교의 보편성과 

특수성, 종교적 경험의 본질, 종교와 문화의 관계 등)에 어떤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활용

이 종교문화 연구의 지평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의 

질적 연구 방법론과 어떻게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모색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탐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종교문화 연구가 나



코딩을 활용한 종교문화 연구, 디지털 종교학의 가능성 / 심형준 7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모색하

는 시론적 시도가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방법론적 혁신을 넘어, 종

교문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풍부하고 다층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Ⅱ. 디지털 인문학과 디지털 종교학

‘디지털 종교학’이라고 하면 생소한 명칭이지만 ‘디지털 인문학’이라

는 명칭은 항간에 잘 알려져 있다.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큰 범주에서 

보면 디지털 종교학도 그리 불가능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인

문학의 하위 범주로 디지털 종교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디지털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이 논의된 지 이미 한참 되었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 

성과가 상당히 축적되었다.1) 디지털 인문학은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그리고 이와 관계된 창조적인 저작 활동을”을 일컫는다.2) 하나의 

분과나 학제적 분과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실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학문

적인 ‘실천 공동체’ 혹은 ‘운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3)

1) 정유경,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7-2 
(2020), pp.311-331.

2) 김현, ｢디지털 인문학: 인문학과 문화콘텐츠의 상생 구도에 관한 구상｣, 인문콘텐
츠 29 (2013), pp.9-26.

3) André Pacheco, “Digital humanities or humanities in digital: revisiting scholarly 
primitives,” Digital Scholarship in the Humanities 37:4 (2022), pp.1128-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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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디지털 인문학 학술 활동의 기본 개념

안드레 파체코(André Pacheco)는 디지털 인문학의 학술활동을 <그

림 2>4)와 같이 도식화해서 설명한다. 그가 그리는 디지털 인문학은 

활용하는 자료, 그 자료를 가공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

존의 인문학 학술활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다

만 디지털 기술을 인문 자료에 적용할 때, 그동안 묻지 못했던 질문을 

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차이들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5)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주요 연구 활동을 살펴보면, 디지털 

리소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인문학 자료의 디지털화와 아카이빙, 그리고 DB 구축과 같

은 디지털 데이터 구축 활동이 있다. 그리고 인문 자료의 주 형태가 

텍스트이다 보니 “텍스트 및 언어 자원의 색인ㆍ통계 처리” 작업도 

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와 멀티미디어, 그리고 대규모 원시 데

이터에서부터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미 있는 사실을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작업이 있으며, 그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4) Ibid., p.1136.

5) 적극적으로 디지털 인문학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인문학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용수, ｢한국의 디지털인문학: 위기, 희
망, 현실｣, 비평과이론 22-2 (2017), pp.41-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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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시각화(Visualization)” 등의 작업이 있다.6)

20년 전만 하더라도 인문 자료는 그렇게 많이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동안 DB 구축 사업이 성과를 착실히 축적하여 이미 연구 

환경이 크게 달라져 있다.7) 아울러 동시대의 인문 자료는 디지털 자

료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가령 대중에 유행하는 관념은 

SNS 데이터가 1차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힘입어

서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인문학 연구작업은 크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에 적당한 데이터는 빅데이

터라 불리는 디지털 자료다. 인간이 일일이 확인하기 불가능한 자료를 

컴퓨터를 이용해 그 특성을 파악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를 내게 된다(물론 항상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빅데이터는 통상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말하는데, 정의된 스

키마가 있어 데이터 처리가 용이한 정형 데이터와 그 외 질적 특성을 

가진 비정형 데이터(텍스트, 오디오, 영상, 이미지 등)로 구분된다. 

그런데 인문학 영역에서는 데이터의 절대적 크기는 별로 문제가 되

지 않는다. 사람들이 연구를 위해 그동안 다뤄왔던 데이터보다 사이즈

가 크고 디지털화가 용이한 자료들이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적용해 

다루기에 적당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가령 DB화된 역사 자료는 데

이터의 절대적 크기로는 빅데이터라 불리기 어렵지만, 사람들이 일일

이 자료를 확인해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는 크기의 자료라고는 말할 

수 있다. 실제로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은 이전의 인문학 

연구와는 다른 유의미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다.8)

6) 김현, 앞의 글.

7) 조선왕조실록(https://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https://sjw.history.go.kr) 등 
많은 국가편찬 사료들이 DB화되어 있고, 문집류 DB(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
or.kr), 신문 DB(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newspaper/index.do)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런 다양한 한국사 DB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역
사정보통합시스템’(https://www.koreanhistory.or.kr)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8) 허수, ｢어휘 연결망을 통해 본 “제국”의 의미: “제국주의”와 “제국”을 중심으로｣, 대
동문화연구 87 (2014), pp.501-561; 이병휘 외, ｢한국사 N-gram 웹 서비스와 양식
측정학으로 살펴보는 한국 역사 기록｣, 새물리 66-4 (2016), pp.502-510; 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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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 사례를 하나 보자. 장재원ㆍ정혜윤의 ｢세르누다의 현실

과 욕망에 관한 디지털 인문학적 분석 시도｣(2022)는 세르누다의 시

집 현실과 욕망(La Realidad y el Deseo)(1924~1962)을 텍스트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전후기의 차이를 시각화해 보여주고 있다.9) 전

기 시집과 후기 시집 사이의 차이는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규명

된 바 있다.10) 그러나 그들은 세르누다의 현실과 욕망에 대한 “텍

스트 마이닝 분석”이 “객관적 지표들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를 가

능하게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11)

장재원ㆍ정혜윤은 현실과 욕망에 사용된 어휘의 빈도값(절대, 상대, 

TF-IDF 값12)), 감성 분석,13) 공기어 분석(co-occurrence analysis)14)

을 통해서 세르누다 시의 전후기 특징을 구분해 낸다. 시각화된 정보를 

｢키워드와 네트워크: 토픽 모델링으로 본 개벽의 주제 지도 분석｣, 상허학보 46 
(2016), pp.277-334; 김대홍,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조선시대 사송 연구｣, 법
사학연구 57 (2018), pp.9-35; 문혜정, ｢조선왕조실록의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유교정
치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2018), pp.253-261; 권기성ㆍ김동건, ｢컴퓨
터 문헌 분석 기법을 활용한 <심청전> 계통 분류 연구｣, 판소리연구 47 (2019), 
pp.167-205.

9) 장재원ㆍ정혜윤, ｢세르누다의 현실과 욕망에 관한 디지털 인문학적 분석 시도: 
전기 시와 후기 시의 어휘적 특성을 중심으로｣, 스페인라틴아메리카연구 15-2 
(2022), pp.65-92.

10) Alexander Coleman, Other Voices: a Study of the Late Poetry of Luis 
Cernuda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69); Derek 
Harris, Luis Cernuda: A Study of the Poetry (London: Tamesis, 1973); 
Michael Ugarte, “Luis Cernuda and the Poetics of Exile,” MLN 101:2 (1986), 
pp.325-341; Neil C. McKinlay, The Poetry of Luis Cernuda: Order in a 
World of Chaos (London: Tamesis, 1999).

11) 장재원ㆍ정혜윤, 앞의 글, p.69.

12) 같은 글, p.73. 절대 빈도는 “작품 속 해당 단어토큰의 출현 횟수”를 말하고, 상대 
빈도는 “해당 단어토큰의 출현 횟수를 작품 전체 단어토큰의 총계나 동일한 품사에 
속하는 단어토큰의 총계로 나눠 계산”한 것을 말한다. TF-IDF 값은 ‘은/는/이/가’처
럼 자주 등장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배제하고 특정 문서에서 중요하게 등장
하는 단어를 가려내기 위해 특별한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한 값이다. 전체 문서에서
는 잘 쓰이지 않고, 해당 문서에서 빈도 높게 쓰인 값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이해하
면 되겠다. ‘tf_idf’는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용어 빈도-역
문서 빈도)의 약어다.

13) 감정 분석은 디지털 텍스트를 어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또는 중립적인지를 
각 범주의 어휘가 사용된 빈도로 분류하는 분석을 말한다.

14) 말 그대로 ‘함께 등장하는 빈도’를 체크하는 것이다. 쉽게 ‘함께 출현하는 단어를 분
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단어가 사용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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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몇몇 특징은 독자들로 하여금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

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위 논문에서 단어의 빈도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3>의 ‘단어 구름’(word cloud)은 한눈에 전후기에 주로 사용된 단

어를 분간할 수 있게 해 준다. 감정 분석의 시각화 이미지(<그림 4>)는 

긍정적 어휘와 부정적 어휘의 빈도값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를 ‘가시화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한 데 의

의가 있고, 새로운 질문과 통찰을 보여준 사례는 아니라는 한계를 가

지고 있기는 하다. 이는 저자들도 결론에서 밝히고 있는 바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 방법의 범용성을 생각한다면, 연구 지평을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인문학자 개인이 

긴 시간을 들여 세르누다의 시를 분석해서 얻은 결론과 몇 줄의 코딩

으로 분석한 결론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방법

이 연구의 효율화(분석 시간의 감소), 연구의 확장(더 많은 작품의 분

석)에서 큰 강점이 있으며,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 낼 잠재력이 있음

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 같다.

아울러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추출

할 수 있는 인문 자료들도 데이터 분석 기법 적용이 의미 있을 것이된

다. 가령 체셔와 우버티는 지도 정보와 환경, 생태, 인문 정보 등을 결

합해서 사람들이 세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15) <그림 5>

15) 제임스 체셔ㆍ올리버 우버티,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 세상을 읽는 데이터 지
리학, 송예슬 옮김 (파주: 월북, 2022).

<그림 3> 장재원ㆍ정혜윤(2022)의 그림1 <그림 4> 장재원ㆍ정혜윤(2022)의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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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514~1866년까지 노예 무역의 흐름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이 그

림이 “그동안 노예무역을 논할 때 다른 국가들에 가려졌”던 브라질의 

존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16)

<그림 5>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 1514~1866년

(출처: 제임스 체셔ㆍ올리버 우버티 2022, p.51)

디지털 인문학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는 인문학 분야 중에서

도 언어학, 문학, 역사학이다. 이 분야들은 연구 자료를 디지털화하기

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그 덕분에 컴퓨터를 활용한 분석도 어렵지 않

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들이 디지털 인문학을 선도하고 있다. 앞서 언

급한 한국 디지털 인문학 연구 성과들도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국내 디지털 인문학은 자료의 디지털화와 이를 활용한 기초적인 데

이터 분석, 역사 및 문화컨텐츠 디지털화, 디지털 아카이빙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디지털 자료를 기반으로 한 확장된 연구의 경우는 아

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된다.17)

해외 디지털 인문학 연구 동향의 윤곽을 그려볼 수 있는 토픽 빈도

값 시계열 그래프를 보면, 해외 연구 트렌드는 국내와는 사뭇 다른 양

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8) 정유경(2020)이 다룬 여러 

16) 같은 책, p.51.

17) 정유경, 앞의 글, p.327.

18) 같은 글,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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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중에서 국내 및 해외 디지털 인문학 연구 경향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토픽만을 뽑아서 보면 <그림 6>과 <그림 7>과 같다. 해외의 

경우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은 낮아졌지만, 말뭉치(corpus), 소

셜 미디어(SNS),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국내는 ‘온라인콘텐츠’와 ‘4차 산업혁명’이란 키워드가 

부상하고 있어 해외와 차이를 보인다.

<그림 6> 국내 디지털 인문학 토픽 빈도값 시계열 그래프(출처: 정유경 2020)

<그림 7> 해외 디지털 인문학 토픽 빈도값 시계열 그래프(출처: 정유경 2020)

‘디지털 종교학’과 같은 작업이 ‘종교문화’를 다루려 한다는 점에서 

해외 디지털 인문학의 최신 트렌드와 부합하는 면이 있다. 정유경

(2020)을 통해서 볼 때 국내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도 머지않아 문

화 연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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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종교학

이 이름은 한국 종교학계에서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이 명칭

에 걸맞은 학술적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다.19) 사실 국내에서도 단지 

‘디지털 종교학’이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지 않았을 뿐, 어느 정도 해당 

명칭에 부합하는 학술적 작업은 시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20)

이런 새로운 분과의 명칭이 제시될 때 응당 ‘영어로 어떻게 쓰는

가’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된다. ‘디지털 인문학’은 흔히 ‘Digital 

Humanities(DH)’로 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비슷한 조어 방식으로 

생각할 때, ‘Digital Religious Studies’ 혹은 ‘Digital Study of 

Religion’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 ‘Digital Religion 

Studies’가 사용되는 예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소 결이 다른 

명칭으로 보인다.

최근 ‘디지털 종교’라는 주제가 서구에서 떠오르고 있는데, ‘Digital 

Religion Studies’는 그런 주제의 연구를 말하는 것이다. ‘디지털 종

교’에 대한 연구와 ‘디지털 종교학’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도 생

각해 봐야 할 듯하다. 그에 앞서 ‘디지털 종교학’의 영어 표기 사례들

19) Tim Hutchings, “Religion and the Digital Humanities: New Tools, Methods 
and Perspectives,” Annual Review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3 (2012), 
pp.159-180; Tappenden, F. S. & E. Slingerl “Introduction: Digital Humanities, 
Cognitive Historiography, and the Study of Religion,” Journal of Cognitive 
Historiography 3:1-2 (2016), pp.7-11; Christopher D. Cantwell & Kristian 
Petersen, eds., Digital Humanities and Research Methods in Religious Studies 
(Berlin: De Gruyter, 2021).

20) 유권종ㆍ강혜원ㆍ박충식, ｢성리학적 심성모델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유교 예(禮) 교
육 방법의 효용성 분석｣, 동양철학 16 (2002), pp.269-298; 박충식ㆍ김일겸, ｢종
교와 인공지능(1) : 계산종교학｣, 한국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 (2004); 김바로, ｢딥
러닝으로 불경 읽기: Word2Vec으로 CBETA 불경 데이터 읽기｣,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0 (2019), pp.249-279; 박욱주, ｢종교적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스타크
-베인브릿지와 뒤르켐의 종교적 인지 모형 비교연구｣, 인문논총 76-2 (2019), 
pp.271-312; 홍제헌, ｢인터넷 세대 청소년 주술 ‘글자스킬’의 믿음 구조와 실천: 
디지털 데이터 분석과 인지종교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38 (2020), 
pp.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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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별해 보자면, 외국에서는 ‘Digital Humanities in Religious 

Studies’, ‘Digital Humanities and Religious Studies’ 혹은 ‘Digital 

Study of Religion’ 정도가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1)

‘디저털 종교학’, ‘디지털 종교’, ‘디지털 종교 연구’는 구분될 필요

가 있다. ‘디지털 종교’는 비교적 쉽게 어떤 것인지 생각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종교 활동(웹, 모바일 등)을 가리킨다. 그래서 ‘인터넷 

종교’라는 명칭도 사용된다. 이런 현상에 대한 연구를 ‘디지털 종교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디지털 인문학이나 디지털 종교학은 방법론

에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다. 물론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도 넓은 의미

에서 해당 분야의 작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자료의 디지털화도 

궁극적으로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방법

론에 더 방점이 찍힌다고 하겠다.

그렇기에 ‘디지털 종교’에 대한 연구가 자동적으로 ‘디지털 종교학’ 

연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디지털 종교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구분이 

엄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디지털 종교학이라는 

명칭이 자리 잡게 된다면 ‘디지털 종교 연구’도 그 범주에 포괄해서 

논의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코딩을 이용한 종교문화 연구’라는 측면에서 ‘종교 모델링(시뮬레이

션)’22) 연구도 디지털 종교학에 포함시켜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시각은 다분히 ‘computational study’를 ‘digital study’와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가령 전산 인문학(Computational Humanities, 

21) Andy Alexander & Daniel Gorman Jr, “Mapping the Digital Study of Religion
(interviewee:　Christopher Cantwell and Kristian Petersen),”《The Religious S
tudies Project(podcast)》(https://www.religiousstudiesproject.com/podcast/mapp
ing-the-digital-study-of-religion/, 2024. 10. 7. 검색. Cantwell and Petersen), 
Op. Cit.

22) 모델은 세상에 대한 이론이고, 시뮬레이션은 컴퓨터 모델을 실행시키는 것을 말한
다. Justin Lane & F. LeRon Shults, “The Computational Science of Religion,” 
Journal for the Cognitive Science of Religion 6(1-2) (2021), p.1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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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과 디지털 인문학을 구분하는 시각에서는 전자를 데이터 분석 기

법을 활용한 인문학 연구, 후자를 데이터 디지털화 및 DB화에 치중하

는 분야로 구분한다. 즉 CH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가깝게 DH는 인문

학에 가깝게 위치시켜서 구분한다.23) 이런 시각에서는 종교 모델링(시

뮬레이션)은 ‘전산(계산) 종교학’으로 불리는 게 더 적절할 것이다. 다

만 필자는 CH와 DH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는 시각에서 시뮬레이션 

연구도 디지털 종교학라는 이름 하에 다루고자 한다.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전례에 비춰 보면 디지털 종교학은 일단 다음

과 같은 연구 활동 영역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8> 참고). 

데이터 디지털화, DB구축, 텍스트/자연어 분석, 네트워크 분석, 이미

지 분석, 융합 데이터 분석, 시각화, 모델링 등이 그것이다.

한국 종교학계에서 ‘디지털 종교학’이라는 분과 명칭이 제시된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러나 디지털 인문학이 유행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

을 고려해 보면, 이 분과의 등장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다. 앞서 이

야기했듯이 이미 비슷한 연구 작업들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몇몇 

유형, 가령 텍스트 분석의 경우는 방법이 용이하기 때문에 쉽게 ‘디지

털 종교문화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24)

23) 김바로, ｢해외 디지털인문학 동향｣, 인문콘텐츠 33 (2014), p.231. 김바로는 
‘인문학 컴퓨팅(Humanities Computing)’이 데이터의 디지털화에 치중된 작업이고, 
이를 극복해서 인문학 연구와 밀착되면서 확장된 연구 패러다임으로서 새로운 디
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맥락을 소개한다. Leah He
nrickson, “Humanities Computing, Digital Humanities, and Computational Hu
manities: What’s In a Name,”《3:AM MAGAZINE》2019. 10. 24 (https://www.
3ammagazine.com/3am/humanities-computing-digital-humanities-and-computa
tional-humanities-whats-in-a-name/, 2024. 10. 7. 검색) 참조. 인문학자들이 주
로 ‘디지털 인문학’을 선호하고 컴퓨터 과학자들이 ‘전산 인문학’을 선호하는 경향
성도 엿보인다.

24) 심형준ㆍ이원섭ㆍ오준혁ㆍ이유나, ｢한국의 온라인 종교문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 
온라인 종교활동과 종교적 표현상의 특이 사례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5 
(2023), pp.187-226; 심형준, ｢성지 밈(聖地 meme) 소원 댓글의 유행과 온라인 종
교문화상의 함의: ‘쿠키 닷컴’ 게시물 댓글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83-2 (2023), pp.287-324; 심형준, ｢‘갓생살기’라는 의례화된 행동의 출현과 변화, 
그리고 그 시사점｣, 종교연구 83-3 (2023), pp.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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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디지털 종교학의 가능한 세부 분야들

디지털 종교학은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종교 연구에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마치 디지털 인문학이 자

료의 디지털화나 도구적 활용을 넘어 새로운 연구 질문과 방법론을 

제시하듯이, 디지털 종교학 또한 종교현상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종교 문헌 분석은 단순히 기존 

분석을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거시적 패턴과 숨겨진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런 사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령 대규모 종교 텍스트에서 시대

별 개념 변화와 사상의 흐름을 추적하거나, 서로 다른 종교 전통 간

의 영향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각화할 수 있다면, 이는 기

존 연구 방법으로는 시도하기 어려운 새로운 차원의 분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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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디지털 종교학은 현대 종교문화의 실시간 변동을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론을 제공한다. 소셜 미디어상의 종교적 

담론 분석, 온라인 상의 종교적 활동 패턴 연구, 종교적 실천의 디지

털 변형 과정 추적 등은 현대 종교문화 현상의 역동적 측면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단순한 연구 도구의 현대화가 아닌, 종교

문화 연구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종교학은 방법론적 혁신을 통해 종교문화 현상에 대

한 새로운 이해 방식을 제시하고, 기존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연구 

주제를 다룰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는 종교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종교문화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 자체를 심화

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Ⅲ. ‘디지털 종교학’의 맹아

1. 빅데이터 종교학

종교학이 방법론적인 면에서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어학ㆍ역사

학 연구 방법론은 용이하게 종교 연구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 대표적

인 사례는 언어학, 문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뭉치 분석일 것이

다. 이런 식의 연구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아이디어를 방원일이 제시한 

바 있다.25) 그는 캔트웰 스미스의 작업과 구글 앤그램(Ngram)을 연

결지어 설명한 바 있다. 그 당시에는 앤그램을 활용한 언어 연구가 

‘빅데이터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던 시기였다.26)

25)《종교학 벌레》, ｢빅데이터와 종교 연구｣ (https://religio.tistory.com/954, 2024.
12. 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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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빅데이터와 종교 연구 아이디어

2. 코딩을 이용한 종교 개념사 연구

<그림 10> 신문기사 데이터 분석 코딩과 그래프

위의 아이디어는 굳이 앤그램을 사용하지 않아도 ‘종교 개념사’ 연

구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코딩을 이용해 DB 자료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https://nl.go.kr/newspa

per)에 DB화된 신문 기사 자료에서 1883년에서 1910년 한일합방 이

전까지 시기의 ‘종교’ 용례27)를 찾아서 이를 검토해 보았다.28) 전처

26) 에이든, 에레즈ㆍ미셸, 장바티스트, 빅데이터 인문학: 진격의 서막-800만 권의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김재중 옮김 (파주: 사계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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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후 검토해야 할 기사는 약 1,200건 정도였다. 이 경우 파이썬을 

활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하면 용이하게 ‘종교’라는 단어가 쓰인 독특

한 양상을 비교적 단시간에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일합방 

이전 근대 신문기사에서 ‘종교’라는 용어가 사용된 맥락을 추적해서 

개념 사용 용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작업이었다. 이 같은 개념사 

연구의 경우도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고, 텍스트 분석을 시도한다는 점

에서 디지털 종교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3. 빅데이터 종교 연구

디지털 종교학으로 포괄될 수 있는 연구에 ‘빅데이터’ 혹은 ‘빅데이

터 분석기법’으로 ‘종교’를 다루려 한 연구들이 포함된다. 학술연구정

보서비스(riss.kr)에서 ‘빅데이터’와 ‘종교’라는 키워드로 검색(국내학

술논문 범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29)

27) 검색엔진의 특성상 한자와 한글을 구분하여 검색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로 검색
한 자료를 추출하여(엑셀파일), ‘종교’, ‘종敎’, ‘宗敎’, ‘죵교’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를 
전처리해야 했다.

28) 심형준, ｢1883~1910년 한국의 ‘종교(宗敎)’ 용례 특이성: 한국 ‘종교’ 개념 형성
사 재고｣, 아시아리뷰 12-2 (2022), pp.207-238.

29) 결과 총 29건이다. ‘빅데이터’와 ‘종교’가 제목에 나오지 않은 것을 제외한 결과다. 
‘텍스트 분석’의 경우는 관련 연구로 뽑았다. 그 결과가 14건이다. 권은주ㆍ안현정, ｢한국불교설화의 유아교육 적용 방안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26 (2021), 
pp.57-79; 김도관, ｢빅데이터 속 종교의 모습과 활용｣,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64 (2015), pp.191-219; 문형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국의 한국학지식체계 분석: 
철학과 종교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연구 88 (2021), pp.297-321; 박선영ㆍ이재
림, ｢소셜 빅데이터로 알아본 코로나19와 가족생활: 토픽모델 접근｣, 한국콘텐츠학
회논문지 21-3 (2021), pp.282-300; 송봉호,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종교와 관광
의 시사점｣, 종교문화연구 28 (2017), pp.25-48; 신진영, ｢카스트에 대한 관심 
변화와 이슈 트렌드 분석｣, 아시아연구 25-3 (2022), pp.115-132; 염창훈ㆍ구국
원ㆍ권오병,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주요 종교간 ‘평화’ 및 ‘통일’ 활동 관련이슈 비
교 분석과 기독 경영｣, 로고스경영연구 16-4 (2018), pp.99-116; 윤동녕, ｢빅데
이터로서의 종교적 지식이 권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고대 이
스라엘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3-2 (2017), pp.128-154; 이은별ㆍ이종명, ｢한국
의 중동ㆍ아랍ㆍ이슬람 보도 지형 빅카인즈를 이용한 국내 언론 보도(1990~2021)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112 (2022), pp.95-126; 이재수, ｢불교무형문화유산 아
카이브 구축을 위한 과제｣, 무형문화연구 6 (2022), pp.1-36; 이주아, ｢한국 사회 
종교 갈등 축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연구｣, 신학논단 75 (2014), 
pp.307-347; 이혜미ㆍ한진수,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종교ㆍ순례 관광객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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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번 연구의 경우는 ‘빅데이터’가 제목에 등장하지만 단지 ‘종교

적 지식’을 수식하는 말로 쓰고 있어 디지털 종교학 연구에 포괄하기 어

려워 보인다. 4번과 5번의 경우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1과 11은 DB나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

이다. 직접 DB 구축 등을 시도한 작업은 아니지만 다루는 주제상 디지

털 종교학 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시론적 논의에 머물고 있

다. 2, 13, 14는 기구축 데이터 혹은 검색 툴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고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가공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이다. 6~10, 

12, 14는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분석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이다.

성화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27-3 (2018), pp.1-15; 임창호, ｢4차산업혁명 시대
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제고｣, 기독교교육논총 56 (2018), pp.11-44; 최재훈ㆍ최
진우ㆍ고은영, ｢빅데이터를 통해 본 난민에 대한 인식 및 정서적 태도 변화｣, 인문
사회21 13-5 (2022), pp.2235-2250.

번호 ‘빅데이터’ + ‘종교’ 논문 리스트

1 한국 사회 종교 갈등 축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연구(2014)

2 빅데이터 속 종교의 모습과 활용(2015)

3 빅데이터로서의 종교적 지식이 권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2017)

4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종교와 관광의 시사점(2017)

5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기독교교육 방향성 제고(2018)

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주요 종교간 ‘평화’ 및 ‘통일’ 활동 관련이슈 비교 분
석과 기독 경영(2018)

7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종교ㆍ순례 관광객 활성화 연구(2018)

8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국의 한국학지식체계 분석: 철학과 종교분야를 중심으
로(2021)

9 소셜 빅데이터로 알아본 코로나19와 가족생활: 토픽모델 접근(2021)

10 한국불교설화의 유아교육 적용 방안 연구(2021)

11 불교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과제(2022)

12 빅데이터를 통해 본 난민에 대한 인식 및 정서적 태도 변화(2022)

13 카스트에 대한 관심 변화와 이슈 트렌드 분석(2022)

14
한국의 중동ㆍ아랍ㆍ이슬람 보도 지형 빅카인즈를 이용한 국내 언론 보도
(1990~2021) 분석(2022)

<표 1> ‘빅데이터’와 ‘종교’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리스트



22 대순사상논총 제51집 / 연구논문

4. 계산(전산) 종교학

2000년대 초반에 ‘계산 종교학’30)이라는 이름의 기획이 제시된 바 

있고,31)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출판되었다.32) 인공지능, 인지과학 이

론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의 종교적 삶에 대한 모델링(시뮬레이션)을 

제안한 것이었다. 유권종과 박충식 등의 연구는 유교의 도덕 심성론

(퇴계의 심성론)을 “인공지능 이론과 관점에 의해 현대화된 도덕 심성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에 입각하여 예 교육 효용이 발생하는 심

(心)의 원리와 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 교육 결과의 경험적 자료를 

기초로 예 교육 시뮬레이션”을 한다.33)

이 기획은 ‘종교적 삶도 계산될 수 있다’는 주장(코딩한 시뮬레이션

을 작동시켜 이론/모델 검증)이었다. 그러나 종교 연구자들에게는 다

소 황당한 주장으로 비춰지며 외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종교 모델링

종교 모델링은 지금에 와서 외면하기 어려운 연구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진화인지적 종교 이론(바꿔 말하면, 자연과학적 종

교 이론)의 발달이 자리하고 있다. 현실과 시뮬레이션을 연결하기 위

30) ‘계산 종교학’의 영어 표현은 ‘Computational Studies of Religion’으로 제시되었
는데, 비슷한 시기 computational이 사용된 대표적인 분과 명칭으로 Computational 
Linguistics가 있는데, 통상 ‘전산 언어학’으로 번역 표기된 바 있다.

31) 박충식ㆍ김일겸, ｢종교와 인공지능(1) : 계산종교학｣, 한국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4).

32) 유권종ㆍ강혜원ㆍ박충식, ｢성리학적 심성모델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유교 예(禮) 교
육 방법의 효용성 분석｣, 동양철학 16 (2002), pp.269-298; 유권종ㆍ박충식ㆍ장
숙필, ｢인지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선 성리학의 예(禮)교육 심성모델 개발(1)｣, 민족문화연구 37 (2002), pp.317-345; 유권종ㆍ박충식ㆍ장숙필, ｢인지과학적 시
뮬레이션을 통한 조선 성리학의 예(禮)교육 심성모델 개발(2)｣, 동양철학연구 39 
(2004), pp.297-341.

33) 유권종ㆍ박충식ㆍ장숙필, ｢인지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선 성리학의 예(禮)교
육 심성모델 개발(1)｣,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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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코드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으면서 현실에 대한 설명력을 갖

는 과학적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비로소 시뮬레

이션 검증이 의미를 갖게 된다.

선구적인 종교 모델링 연구라면 윌리엄 심스 베인브릿지(William 

Sims Bainbridge)의 God from the Machine을 꼽을 수 있다

(Bainbridge 2006). 베인브릿지의 연구를 소개하는 국내 논문은 ｢종
교적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스타크-베인브릿지와 뒤르켐의 종교적 인

지 모형 비교연구｣가 유일해 보인다.34) 최근 미국에서는 템플턴 재단

의 지원을 받아 Modeling Religion Project가 시도된 바 있다(프로젝

트 홈페이지: https://www.ibcsr.org). 

이런 연구들은 역사ㆍ문화 자료로 검증하기 어려운 ‘종교 활동의 

이점’ 혹은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다.35) 사람들의 행동 전략을 최대한 최근의 과학적 이론에 입각해서 

코딩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기대한(가설의) 효과를 발휘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왜 사람들은 종교적 극단

주의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다.36) 종교를 적응 

시스템으로 볼 때, “정당성의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적 유연성을 높이

는 것이 종교를 포함한 특정 유형의 사회 시스템의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37) 아울러 종교가 사

라지는 사회의 특성을 CREDs 이론(credibility enhancing displays 

theory)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시도되기도 했다.38)

34) 박욱주, ｢종교적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스타크-베인브릿지와 뒤르켐의 종교적 인
지 모형 비교연구｣, pp.271-312.

35) Wesley J.Wildman, F. LeRon Shults, Modeling Religion: Simulating the 
Transformation of Worldviews, Lifeways, and Civilizations, 1st ed.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24).

36) Justin E. Lane, “Can We Predict Religious Extremism?” Religion, Brain & 
Behavior 7:4 (2017), pp.299-304.

37) Connor Wood & Richard Sosis, Simulating Religions as Adaptive Systems. 
In: Diallo, S., Wildman, W., Shults, F., Tolk, A. (eds) Human Simulation: 
Perspectives, Insights, and Applications. New Approaches to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7 (Cham: Springer,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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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디지털 종교학의 잠재력과 방

법론적 혁신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연구가 

단순한 디지털 도구의 활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분석을 가능하

게 한다는 것이다.

텍스트 기반 분석 연구들은 방대한 종교 문헌에서 인간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거시적 패턴과 숨겨진 연관성을 발견하

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장재원ㆍ정혜윤의 연구가 보여주듯, 감성 분석

과 공기어 분석은 기존의 질적 연구 방법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새로

운 통찰을 제공한다. 더욱이 심형준의 ‘종교’ 개념 연구는 개념의 역

사적 변천을 실증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온라인 종교문화 연구의 경우, 현대 종교성의 새로운 형태를 실시

간으로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론을 보여준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종교적 실천의 디지털 변형 과정을 추적하고, 현대인의 

종교성이 어떻게 표현되고 변화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큰 잠재력을 지닌 영역은 종교 모델링 연구다. 

유권종ㆍ박충식의 시도가 보여주듯,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종교 현상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고 새로운 가설을 생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종교학 연구의 과학적 엄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잡한 종

교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디지털 종교학이 단순한 연구 도구의 현대화

가 아닌, 종교문화 연구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적 분

석과 전통적인 질적 연구 방법의 창의적 결합은, 종교(문화)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층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38) Ivan Puga-Gonzalez, F. LeRon Shults, Wesley J. Wildman, & Saikou Diallo, 
“Incredulous scandinavians: an agent-based model of the spread of secularism,” 
In Proceedings of the 2018 Winter Simulation Conference (WSC’18), (IEEE 
Press, 2018), pp.4192-4193.



코딩을 활용한 종교문화 연구, 디지털 종교학의 가능성 / 심형준 25

Ⅳ. 디지털 종교학의 가능성

종교 연구의 진정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호들갑스럽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연구 트렌드가 앞으로 상당 기간 주목을 받

고, 연구 방법론의 주류로 자리매김하리라는 예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이 분야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

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가 이 분야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유행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지 않고 연구의 중심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그리고 유력한 연구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디지털 인문학의 연구 방법론을 따라서 ‘텍스트’, ‘말

뭉치’ 분석 혹은 NLP(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연구

대표적으로 개념사 연구와 그 확장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

념어 변화, 활용양상, 태도/감정 분석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뤄

질 수 있는 개념은 ‘종교’만이 아니라 사이비, 이단, 미신, 귀신, 악마, 

천국, 지옥 등등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작업은 지금 동시대의 여러 디지털 자료를 활용해서 

다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종교’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야

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학자들이 전개하는 종교 개념에 국한되지 않

고,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종교 개념을 논의의 대상으로 포

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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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역사 자료 활용,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작업

새로운 종교사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도책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전 분석 작업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이 분야의 연구일 것이

다. 이미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 관련 시도가 있기도 했다.39) 해외

에서도 관련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40)

3.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

산하는 연구

예를 들어, 성소 위치와 지리 정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종교의 변화나 시대 변천에 따른 종교 지

도의 변화상을 그려보는 작업이 될 것이고, 종교의 기능에 대한 새로

운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4. 인터넷 기반 종교문화에 대한 연구

이를 예시하는 연구로는 ｢인터넷 세대 청소년 주술 ‘글자스킬’의 믿

음 구조와 실천｣이나 ｢한국의 온라인 종교문화에 대한 시론적 연구: 

온라인 종교활동과 종교적 표현상의 특이 사례를 중심으로｣, ｢성지 밈

39) 김바로, ｢딥러닝으로 불경 읽기: Word2Vec으로 CBETA 불경 데이터 읽기
pp.249-279.

40) Tim Hutchings, “Religion and the Digital Humanities: New Tools, Methods 
and Perspectives,” Annual Review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3 (2012), 
pp.159-180; Daniel Veidlinger, ed., Digital Humanities and Buddhism: An 
Introduction (Berlin: De Gruyter, 2019); Dan Batovici & Joseph Verheyden, 
Digitizing the ancient versions of the Apostolic Fathers: preliminary 
considerations, in Digital Humanities and Christianity: An Introduction (Berlin: 
De Gruyter, 2021),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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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地 meme) 소원 댓글의 유행과 온라인 종교문화상의 함의: ‘쿠키 

닷컴’ 게시물 댓글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갓생살기’라는 의례화

된 행동의 출현과 변화, 그리고 그 시사점｣을 꼽을 수 있다.41) 소위 

‘디지털 종교’에 대한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종교는 기성 종교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주로 ‘미신’으로 포착되긴 

하지만 인지종교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연 종교’적 행동 양식으로 볼 

수 있다. 가령 수능 부적으로서 ‘수능 포카’ 같은 유행을 추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종교문화 변동 연구

‘디지털 종교’ 연구 주제 중의 하나이지만, 따로 구분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미디어 기반 행동 방식의 변화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구텐베르크의 인쇄 혁명이 만인에게 경전에 대

한 접근성을 높였고, 새로운 종교 운동에 활력을 불러왔다. 

이런 측면에서 ‘인터넷 종교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온

라인 환경에서 사람들의 종교적 관념과 실천은 어떤 경향을 가지고 

변화하는가 하는 의문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42) 그 경향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쉬운 종교’화(化) 경향으로 포착하고 있긴 

하다. 그 경향성은 과연 사회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변동 문제에서 종교 활동 양상 변화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어떤 이론적 기초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

41) 홍제헌, 앞의 글; 심형준ㆍ이원섭ㆍ오준혁ㆍ이유나, 앞의 글; 심형준, ｢성지 밈(聖
地 meme) 소원 댓글의 유행과 온라인 종교문화상의 함의: ‘쿠키 닷컴’ 게시물 댓
글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심형준, ｢‘갓생살기’라는 의례화된 행동의 출현과 변화, 
그리고 그 시사점｣.

42) 심형준, ｢사회성의 진화와 종교논의로 본 근미래의 종교문화: i세대/90년대생 담
론과 새로운 종교문화 트렌드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3 (2019), pp.55-100; 
심형준ㆍ이원섭ㆍ오준혁ㆍ이유나, 앞의 글.



28 대순사상논총 제51집 / 연구논문

문에 ‘if-스토리’일 따름이지만, 온라인 종교 활동의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면 실시간 변동(사람들의 종교적 감정 표현, 자연종교

적 실천 양상)을 추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어떤 집

단적 행동 양상의 선행 혹은 후행 지표로 판별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종교 모델링 연구

종교 현상은 복잡한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학ㆍ사회학 등

의 방법론은 물론 게임 이론에 근거한 실험이나 현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라 할지라도 인과적 효과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종교적 행동을 시뮬레이션 해 보는 것은 대규모 

행위자 집단의 행동 효과라는, 현실에서 실제로 측정할 수 없는 문제

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해 줄 것이다.43)

7. 한국 종교 연구

위의 연구 분야들은 모두 한국 종교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 방법론

의 특성상 특정 지역 연구에만 적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관

념적 상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한국인들의 생각’을 추출하는 데에는 

이러한 종교(문화) 연구 접근법이 큰 강점을 보이라라 여겨진다. 물론 

여론조사 기법으로 이를 어느 정도 추정하지만, 자기 보고형 조사가 

현실을 다소 왜곡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이기도 하다.44)

이러한 다양한 연구 가능성들은 디지털 종교학이 지닌 두 가지 중

요한 혁신적 특성을 보여준다. 하나는 기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연구 

43) Wesley J.Wildman, op. cit.

44) 세스 스티븐스 다비도위츠, 모두 거짓말을 한다, 이영래 옮김 (서울: 더퀘스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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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을 열어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연구 방법의 한계를 뛰

어넘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특히 실시간 종교문화 변동 연구는 디지털 종교학만의 독특한 강점

을 잘 보여주는 영역이다. 전통적인 종교학 연구가 이미 발생한 현상

을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면, 디지털 방법론은 현재 진행되

는 종교문화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온

라인 종교 활동의 패턴 분석이나 소셜 미디어상의 종교적 담론 변화 

추적은 이러한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종교 모델링 연구의 경우, 종교현상에 대한 이론적 가설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복잡한 종교적 행위와 신념 

체계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함으로써, 우리는 종교문화의 동역학

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종교학 연구의 과학적 엄밀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교현상에 대한 예측적 이해의 가능성도 열어준다.

더욱이 디지털 종교학은 학제간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 

텍스트 분석, 네트워크 분석, 시각화 등의 방법론은 종교학과 인접 분

야들을 창의적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종교현상

에 대한 더욱 풍부하고 다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들이 해결

되어야 한다. 연구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적절한 연구 윤리의 

정립, 방법론적 엄밀성의 확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

은 디지털 종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종교학은 종교현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질적

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연구 방법

의 현대화를 넘어, 종교문화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며, 이를 통해 종교학의 학문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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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디지털 종교학은 지역 연구보다 종교에 관한 일반이론 수립 및 검

증 부분에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이론의 수립과 

검증을 할 수 있는 수단(특히 종교 모델링)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데

이터 과학의 접목을 통해서 그동안 규명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연구 

질문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종교학은 정보산업화 사회가 고도화되어 가며 종교학과 같

은 학문의 시대적 적합성이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일반이론에 대한 탐색은 현실에 적용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이론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실시간 종교문화 변동 측정 가능성

도 앞서서 언급한 바 있는데,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점쳐지는 응용 이

론 수립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물론 측정 방법론 등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긴 하다. 이 부분에서 성과를 얻게 된다면, 정보산업

화 사회에서 종교(문화) 연구 분야의 지속 가능한 학문 생태계를 구축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그림 11>).

아울러 유의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데이터 분석툴이 종

교연구 분야에서 ‘전가의 보도’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연구자들이 

이를 유효한 방법론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제법 

많기 때문이다. 특히 데이터의 특성이 왜곡될 가능성을 통계학적 수준

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하겠다(예를 

들어, ‘심슨의 역설’이나 ‘통계의 함정’). 분석툴이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특성, 해석의 학술적 한계 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전지식이 요구된다. 단순히 코딩 스킬과 데이터 분석툴을 다루는 스

킬을 배우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통계학적 지식이 요구된다.45)

45)《YouTube》, ｢[명강리뷰] 디지털인문학과 데이터과학_by장원철｜2018 봄 카오스 
강연 ‘모든 것의 수(數)다’ 4강｣ (https://youtu.be/hGFjTKbkbYY, 2024. 10. 7.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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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지속 가능한 학문 생태계 구축

인문학 연구자들에게는 이런 소양을 갖추는 문제가 이 분야의 큰 

진입 장벽이 될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다. 바로 그런 전문 지식을 획득한 연구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연구

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 분야의 연구들이 ‘공동 연구’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그만큼 높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메인 지식’(연구 분야의 

전문지식)이 데이터 분석에서 주목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데이터 과학자와 인문학자(+종교학자)의 공동 연구는 가능할 뿐 아니

라 권장될 만한 것이다.46)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

구자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종교학 

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종교학 분야의 커

리큘럼에 관련 교과를 반영하여 인재 양성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색);《YouTube》, ｢[리뷰의 발견] 숫자를 읽는 힘 리뷰: 통계 리터러시를 위하여 
(박진호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https://youtu.be/MyUgOeWWBXY, 2024. 10.
7. 검색).

46)《YouTube》, ｢[서울대 AI 연구원] 한국어 처리에서 언어학자의 역할(박진호 교수)｣ 
(https://www.youtube.com/live/6PoA05AUllg, 2024. 10. 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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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igious Cultural Research Using Coding: 
The Potential of Digital Religious Studies

Shim Hyoung-june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and prospects of religious 
cultural research utilizing coding, namely ‘Digital Religious 
Studies.’ This new approach, emerging alongside the development 
of digital humanities, presents innovative methodologies for the 
study of religion. This article first examines the concepts and 
methodologies of digital humanities and establishes the concept of 
‘Digital Religious Studies’ as applied to religious studies. Next, 
precedent research cases such as big data religious studies, 
computational religious studies, and religious modeling are 
examined to assess the current state of Digital Religious Studies. 
The research finds that Digital Religious Studies can provide new 
insights in various areas including textual analysis, conceptual 
historical research, studies on religious cultural change, and 
religious modeling. It demonstrates particular potential in 
establishing and verifying general theories and measuring 
real-time changes in religious culture. Data analysis using coding 
can contribute to discovering patterns and trends in relig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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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that were difficult to capture through exist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provides suitable tools for studying new 
forms of religiosity emerging from increased online religious 
activities. Furthermore, by presenting methodologies that can 
simulate complex religious phenomena, it can contribute to 
expanding the scope of empirical research in religious studie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Digital Religious Studies can 
contribute to enhancing the academic sustainability of religious 
studie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researcher training and 
curriculum development to realize this potential.
Keywords: Digital Religious Studies, Coding, Religious Cultural 

Research, Big Data, Religious Modeling, Digital Huma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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